
동역자님들께,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를 무사히 뚫고 2020 년 마지막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동역
자님, 성도님, 모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2021 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하려
고 하지 않고, 밑 그림은 주께서 해주시고, 저는 그 안에 색칠만 꼼꼼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
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말이죠.  

Covid-19

지난 10 월초에 서신을 쓸 당시 매일 인도네시아 전체에 4000 명 가량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3 개월이 지난 
지금은 매일 확진자 수가 7000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은 바닥
이 난 듯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지인들의 경제 사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제 공항을 오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부터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필두로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점상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은 코로나에 지
쳤는지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거리 두기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번역사역 
지난, 3 개월 동안, 매우 단조로운 시간을 보냈
습니다. 많은 시간을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것과
마가복음을 수정하는 일로 시간을 보낸 것 같습
니다. 올해 말까지 계획했던 마태복음 초역을 
완료했습니다. 마태를 번역하면서 마가복음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고, 마가에서 찾지 못
했던 단어들도 찾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대략
6 개월을 함께 해 온 현지 번역자 Noster 목사

도 번역에 많이 익숙해진 듯 예전보다 더 숙련 되었습니다. 많이 토의하고 노력해서 마가를 번역했기 때문에 수
정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마태를 번역하면서 마가를 보니, 소소한 것들에게 수정할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해에는 마가를 좀 더 자세히 보완 수정하고, 기존의 역번역(발리어인니어)도 수정해서
전문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슴 합니다.

번역자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헌신 되고,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고, 끈기 있
고, 겸손하고, 발리어 표현에 능숙하고, 언어적인 센스가 있고, 순발력 있고,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
이 필요합니다. 

가족(아이들) 소식
코로나로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만 보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1 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
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한다고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따
분해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느슨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내도 에너지를 얻을 만한 신선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벼운 장바구니 외출을 하거나, 일
주일에 하루 현지인 한글학교 봉사를 나가는 것이 유
일한 긴 시간 외출입니다. 그나마, 특기라면 특기고 
취미라면 취미인 피아노 치기, 찬송가 듣기, 성경 읽
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나 쉬는 날은 집을 수리하거나, 고장난 것들을
고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번역하는 동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2. 저희 가족과 Noster(누스터) 목사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 주셔서 번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3. 번역과 목회,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하는 Noster 목사가 재정적으로 여유롭게 하셔서 번역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4. 마가복음, 마태복음 점검, 수정을 잘 하여서 좋은 번역이 되도록, 역번역도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5. 코로나로 조심스럽지만, 교단 지도자들을 만나서 번역에 대해 협력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나눌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6.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시간 활용을 잘하고, 특히 고 2 인 희상이가 학업에 집중하고, 대학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